
2017년 지진피해 바로알기
 올해 2017.11.15.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는 규모 5.4의 역대 2번째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액은 
59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언급하면서,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과 관련자료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민방위대원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지진 규모
입니다.
대부분 전남과 경북지방에 
집중되있고 인천은 2003년 
3월 백령도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
니다. 2016년 경주지진은 
역대 최대인 규모 5.8이며, 
207년 포항지진은 역대 두 
번째인 규모 5.4의 지진입
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두 지
진입니다. 2016년 경주지
진과 2017년 포항지진입
니다. 현재 포항은 피해액
이 약 59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입니다. 역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02년 태풍루사 
03년 대구지하철참사 07
년 원유유출 태안 등이 있
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반의 액상화 현
상이라는 점입니다.
액상화 현상(Liquefaction)
이란 지진으로 생긴 강한 
압력으로 지하에 있던 물
이 상부층으로 올라오면서 
퇴적물보다 밀도가 낮은 
물이 흙,토양과 뒤섞여 액
체처럼 만들어져 지반이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전
문가 들은 지진발생피해(1
차) 보다 액상화로인한 피
해(2차피해)가 더 문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왼쪽 지도는 남한의 액상
화 지도이며, 경북지방과 
충남지방 그리고 수도권 
일부지방에 액상화로 인한 
피해정도지수가 매우높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인천의 경우도 액상
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일
부지역에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 있어, 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 대원분들께서는 
지진행동요령/ 지진 
대처 요령 숙지하여 
지진에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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